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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안내(고해성사는 미사15분전)


	본당 주일 미사
	15시 예수 성심 성당 (Herz-Jesu 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사제관)
	매주 : 월  없음  화 19:00  수 07:30

목 19:00  금  07:30

	
	성시간 : 매월 첫 주 목요일  19:00

	지방 공동체 미사
	Osnabrück : 둘째 주 토요일 17시

Hannover  :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Bremen     : 넷째 주 토요일 17시 30분


Bankverbindung :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 (Mission)
       Hamburger Sparkasse  BLZ : 200 505 50  Konto－Nr. : 1230 126 136

예수성심의 메시지

나의 십자가는 가련한 너희들의 버팀목으로 서있을 것이며, 나는 허약한 너희영혼 안에 자리잡고 휴식을 취하겠다. 나의 십자가는 너희들을 강하게 하겠으며, 나의 성심은 너희 뒤를 든든하게 받쳐 주겠다.

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십자가를 잡아라. 너희들의 힘에 버거울 정도로크고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다.

나는 너희 키에 알맞는 십자가를 준비하고, 사랑의 저울에 달아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만들어서 너희에게 지워 주겠다.
십자가의 무게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움직이기가 수월하다. 
가벼운 십자가를 진 너희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최대 활용하련다.

죄과만 있고 쌓아놓은 공적도, 덕도 없으므로 내가 사랑을 거두어들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지 말아라. 결코 그렇지 않다. 나의 마음은 언제나 너희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못한다.

모든 것을 태워 없애버리는 불의 속성처럼, 내 마음의 본성은 죄악을 용서하여 정화시켜 없애버린다. 너희 영혼들을 내 정화의 불속에 집어넣고 너희들이 지니고 있는 그 가련함과 천박함을 태워 없애버리겠다.

모든 영혼들이 지니고 있는 가련함과 어려움, 그리고 약점까지도 모두 나에게 바치기를 바란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였다.

만일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꺼린다면, 내가 너희에게 내 정화의 불로 태워버릴 너의 약점과 비천함을 발견할 것이고, 너희는 나에게서 사랑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미약한 너희가 있어야 나의 존엄이 설자리가 있으며, 너희의 가련함과 죄과때문에 나의 자비심이 발동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굳은 신뢰심을 가지고 있어야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자리잡을 수 있다

어서 나의 마음을 신뢰하고 나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 편히 쉬어라.
임금이나 고관 대작이 평민의 딸을 배필로 맞이할 때, 자신들의 지위에 걸맞도록 그 평민과 딸도 그 지위를 높여준다.

너희 영혼들을 내가 간택한 영혼들이다. 나는 너희를 간택하면서, 너희들에게아쉽고 부족한 것을 모두 주겠노라고 약속하였으니, 이미 너희들의 지위를 높여준 것이다. 그 대신 나는 너희 안에 있기를 바라고 있다.

어서 너희 마음속을 비워라.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의 그 텅 빈 마음을 채워 주겠다.
지금 너희 영혼들이 입고 있는 때에 찌 들린 거적때기를 벗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그 더러운 것을 내가 불태워버리고 너희에게 새 옷을 입혀주마.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궁핍과 잡념도 모두 나에게 바쳐라. 그것도 내가 모두 불살라 없애겠다. 
그 대신 너희에게 없엇던 것을 너희 마음 안에 채워 주겠다.

나를 믿는 영혼은 많으나, 나의 사랑을 믿는 영혼은 많지 않구나.
또 나의 사랑을 믿고 있는 영혼들 중에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은 아주적다.

나를 하느님으로 아는 영혼은 많이 있으나, 아버지처럼 나를 완전히 신뢰하는 영혼은 많지 않다.

너희들에게 나를 다시 한번 알려 주어야겠다. 내가 특별히 사랑하고 있는 너희 영혼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지니고 있는 것외에 다른 것을 더 요구하지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여라.

그저 기지고 있는 것만 다오. 너희들은 모두 나에게 매인 몸이 아니더냐?

가진 것이라고는 가련, 궁핍, 나약 밖에 없고, 다털어 내어 보았자 허물과 죄악 뿐 일지라도, 그것만이라도 나에게 바치고, 나의 마음만 신뢰하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할 것이며, 은총을 내려 너희를 거룩하게할 것이다.
오늘을 위한 기도








이해인 수녀님
오늘 하루 길 위에서 

제가 더러는 오해를 받고 

신뢰받지 못한는 쓸쓸함에 눈물 흘리게 되더라도 

흔들림없는 발걸음으로 길을 가는 

인내로운 여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제게 맡겨진 시간의 옷감들을 

자투리까지 아껴쓰는 알뜰한 제단사가 되고싶습니다.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슬기를 주시고 

무슨일을 하든지 

그 일 밖에는 없는 것 처럼 투신하는 

아름다운 열정이 제 안에 항상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제가 다른이에 대한 말을 할때는

"사랑의 거울"앞에서 저를 다시 비추어 보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것을 남과 비교하느라 

갈 길을 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오늘을 묶어 두지 않게 하소서. 

몹시 바쁜 때일수록 

잠깐이라도 비켜서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고독의 층계를 높이 올라 

내면이 더욱 자유롭고 풍요로운

흰 옷의 구도자가 되게 하소서. 

제가 남으로 부터 받은 은혜는

극히 조그만 것이라도 다 기억하되

제가 남에게 베푼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큰것이라도 잊어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건망증을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의 숲속에서 제가 원치 않아도 

어느새 돋아나는 우울의 이끼 욕심의 곰팡이, 

교만의 넝쿨들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하오나 주님 

이러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절망하디 말고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어가는

꿋꿋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오월달 & 유월달 우리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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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8일 주교좌 성당에서 견진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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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9일 본당주최 한인친선 배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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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Dreilützow 에서 함부르크 대교구성지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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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명 축 일


▶ 함부르크   7월 영명축일
      
3 
토마스 (St. Thomas) 

강신행, 이정수, 홍종각, 김준, 
Strobel.
4 
엘리사벳 (St. Elisabeth)   
엄영희, 최백화. 

5  
안또니오 (St. Antony)    
박진성.
11  
베로니카 (St. Veronica)   
김매자, 최선미. 

17 
베른하르트 (St. Bernhard) 
Kranz 

21 
다니엘 (St. Daniel)    

심동근, 김무송, 김선일. 

22 
막달레나 (St. Magdalena)  
김원자. 

24 
크리스티나 (St. Christina)  
김정옥, Kranz. 

25 
크리스토퍼(St. Christopher)
김영기, 최세원, 이재훈,
 






Rabe. 

    
야고보 (St. James)      
김형웅. 

     테 아  (St. Thea)  

유수선. 

26 
안 나 (St. Anne)        
김순임, 심은희, 최경숙, 이정은,
 






홍명주, 김정아. 

  
아나벨 (Annabel)       
한선지, 정정숙. 

28 
빅돌 (St. viktor 1)        
허두욱. 

29 
마르타 (St. Martha)      
김정숙.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반             모            임

	반
	일   시
	장    소

	둥글레반
	7월1일  미사후
	 허길조(안드레아)님 가정               Emmy-Beckmann-Weg 33, 22455 HH

	비둘기반
	
	 추 후 알 림

	살롬반
	7월28일 19:00시
	 허채열(크리스티안)님 가정

Mesterfeld. 3b,  22523HH

	햇빛반
	7월 28일 18:00시                 
	 박춘실(리차드)님 가정
 Stiftstr.8,   20099 HH

	예사모반
	
	                추 후 알 림


	신    심    단    체      및     모   임

	레지오마리애
	매주 화요일19시 미사후
	사제관 친교실

	기도회
	매월 둘째주 목요일 19시 미사후
	사제관 친교실

	청년성서모임
	매주  주일13시
	예수성심성당 친교실


	우 리 들 의  정 성


	주 일
	5월27일
	6월3일
	6월10일
	6월17일

	  계(€)
	284,12

  100,95   
	163,54
	132,17
	130,25


	공  동 체  소  식


* 5월28일 주교좌 성당에서 Thissen Werner 대주교님의 집전으로 우리 본당 교우들과 함께 총 84명이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본당 견진자 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순남 (시몬) 최경숙 (안나) 김경열(필립보) 
전일선 (모니카) 이헌후 (가브리엘라) 임내리 (보나-크리스티나) 
홍혜정(카타리나) 최현주(리나)  최석진 (리노) 
태지윤 (체칠리아)  고희지 (데레사)  

견진성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6월9일에 있은 본당주최 제 34회 한인친선 배구대회가 하느님의 축복과 교우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날의 전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
	2등
	3등

	청년부 남자
	한인교회
	선교교회
	천주교회A

	청년부 여자
	한인교회
	순복음소망교회
	천주교회

	일반부 남자
	한인교회
	경제인협회
	천주교회

	일반부 여자
	한인교회
	여성회
	순복음소망교회

	장년부 (60세)
	한인교회
	복지회
	글뤽아우프


배구대회 결산보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수입 : 각 단체및 교우 찬조금  3140,40 유로 
지출 : 행사 준비              1641,92 유로 

*본당 신부님의 영명 축일(6월 24일)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지난6월 24일 함부르크 대교구 성지순례가 구동독 지역인 Dreilützow 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참석하여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 본당 신부님 휴가가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휴가 기간동안 저희 본당은 마산교구의 김차규 (필립보)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여 주시겠습니다.  

* 7월 7일(토) 본당 친교실 (Danziger str.) 연중 대청소를 14시부터 시작하오니,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 우리공동체 구역분과 주관으로 교우친선  골프대회가 오는7월28일(토) 오전9시부터 Gut-Wolfsmuele골프장에서 열린다고 하오니, 관심있는 교우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주일 봉사자 안내


	7월
	독  서  (살롬 반)
	제 병 봉 헌
	카 페 봉 사

	 1 일


	손수득(요한보스코)

윤은령(안젤라)
	권지연(안드레아)

김계희(카롤리네)
	성령기도회

	 8 일

	김형웅(야고보)
김정자(젬마)
	김부남 (베드로)
박우연(루치아)
	예사모반 

	 15일
	허길조 (안드레아)
이명자(가밀라)
	김용일(다빗)

이금자(사비나)
	둥글레반 

	 22일
	김치수(도밍고)                      
이영희(글라우디아)
	김원자(막달레나)
김순임(안나)
	햇빛반

	 29일
	Strobel Rino(토마스)
신순자(노엘라)
	김유석(그레고리오)
김애란(체칠리아)
	비둘기반


☻ 다음달  독서는 비둘기반 입니다.
7월 전례 및 행사
	7월
	요일
	내                     용

	1. 
	일
	연중 제 13주일        교황주일

	2. 
	월
	

	3. 
	화
	

	4. 
	수
	

	5. 
	목
	    

	6. 
	금
	

	7. 
	토
	

	8. 
	일
	연중 제 14주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9. 
	월
	

	10. 
	화
	

	11. 
	수
	

	12. 
	목
	

	13. 
	금 
	

	14. 
	토
	

	15. 
	일
	 연중  제 15주일   농민주일

	16. 
	월
	

	17. 
	화
	

	18. 
	수
	

	19. 
	목
	

	20. 
	금
	

	21. 
	토
	

	22. 
	일
	  연중 제 16주일

	23. 
	월
	

	24. 
	화
	

	25. 
	수
	

	26. 
	목
	

	27. 
	금
	

	28. 
	토
	

	29. 
	일
	연중 제 18 주일

	30. 
	월
	

	31. 
	화
	

	기     타       친교실 대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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